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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eau de Saint Cosme 

 지공다스의  와인명가  : 14세대를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가진 와이너리 
  

 Chateau de Saint Cosme 와이너리는 지공다스의 마을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1416년에 문서로 그 내용이 남아있

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 떼루아 고유의 특성을 표현한 개성 있는 와인을 만들고 있

으며 꼬뜨 로띠를 비롯한 7개의 아뻴라씨옹 와인(크로제 

에르미따쥬, 생 죠셉, 지공다스, 샤또네프 뒤빠프, 꽁드리

유, 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공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Chateau de 

Saint Cosme Les Deus Albion 와인은 일본 만화 ‘신의 

물방울’ 3권 에 소개되어 유명합니다. 

        

 



 전통을 중시하는 와인메이커 : Louis Barruol 

   Louis Barruol은 론 지역의 젊은 와인메이커 중의 한 명으로 오래된 와인 가문의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신속하게 와인의 품질을 향상시킴. 그의 가족은 1490년부터 Chateau de Saint 

Cosme의 와인 생산을 시작하여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로부터 포도주 양조법과 포도 재배를 배우고 1992년에 

와이너리 경영권을 인수받았으며 침용기간을 길게하고, 천연 효모, 배럴 발효, 맛과 강도를 최대한

으로 높여 여과 병입하는 등의 전통 기술을 사용. 아주 적은 수확량이라도 만족할 만한 숙성과 품질, 

맛 개발을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열정적으로 오래된 포도 나무를 재배함.  

 Barroul의 와인들은 론 지역의 역사적인 떼루아를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아주 가치있고 매력적이며

강렬한 와인으로 평가받음. 

 

Chateau de Saint Cosme 



Philosophy  

 떼루아를 반영한 와인 생산  : 독특한 떼루아와 올
드 바인으로 Gigondas 의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
낸 와인 생산  
  

 Chateau de St-Cosme은 Gidondas 지역에서 조상 대대

로 이어져 내려온 유기농 재배방식과 떼루아에 대한 깊은 

이해로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 샤또 드 생콤은 1997년부터 네고시앙 사업을 시작. 

      - 사업의 발단계기 : 론 지역을 여행 중, 다양한 론 지역의  

      미개척된 훌륭한 떼루아의 다양한 와인을 전통적인 방식 

      으로 생산 → 도멘의 수확 한 포도를 매입하여 와인 생산 

 

 Ch. St-Cosme의 'a la main' 방식, 

      - 떼루아의 특성과 순수함, 개성을 담은 와인. 

      - 숙성잠재력이 좋으면서 밸런스가 좋은 와인. 



Vineyard 

 복잡하고 다양한 토양구성 성분과 미세기후 :  

     다양한 포도품종에 걸맞는 토양성분과 미세기후로 파워풀하며, 

     세련된 스타일의 와인 생산. 

 총 27ha의 면적, 포도나무 평균 수령 약 60년   

 

 떼루아는 매우 다양한 토양 성분으로 구성.  

      Dentelles de Montrirail 지역의 토양(석회암, 모래, 점토) 

      과 유사, 매우 복잡한 구조.  

 

 샤또는 지질학적으로 두 가지 지형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토양 성분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 

 

 서늘한 미세기후 

     - 포도의 숙성이 서서히 이루어짐.  

     - 지공다스는 더 파워풀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 



Vineyard 

 최고의 Grenache 와인 생산자:  

     Chateau de Saint Cosme의 Vineyard는 Gigondas 지역 내에서, 3곳의 매우 뛰어난 Single      

    Vineyard를 보유하며, 최고의 ‘Grenache’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Le Poste  

      - 최고로 우아하고 세련된 Gigondas 와인 생산 
 

  Le Claux 

      - 화려함과 복합적인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고, 부르고뉴 스타일의 Gigondas 와인 생산  
 

  Hominis Fide 

      - 화려한 질감과 세련된 타닌으로, 특별하고 스타일리쉬 하며 깊고 수수께끼 같은 와인 생산 



Le Poste는 생콤의 Roman 시대에 지어진 예배당을 둘러싸고 있는 빈야드로 3개의 작은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 구역에는 Clairette 다른 3구역은 Grenache가 재배되고 있다. 이 포도나무는 1963년 현 오너의 

아버지 Henri Barruol이 다시 심은 것으로 현재 60년이 넘는 매우 특별한 포도나무 이다.  

지공다스 지역은 1703년 프랑스로 편입되기 전까지 오랑주 공국의 영토였는데, 오랑주 공국의 왕자였던 

Jean de Chalon은 1480년 <A land to plant with vines on the saint cosme slope>라는 책에서 이미 500

년 이전에 Le Poste 빈야드가 매우 뛰어난 떼루아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오랑주 공국의 왕자는 이 

빈야드를 현재 Barroul가문에 10년 뒤인 1490년 샤또 전체를 매각했다.  

규토에서 자란 포도는 감칠맛이 좋은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며 숙성능력이 매우 좋다. Le Poste의 토양은 노

란빛의 석회암에 약간의 모래가 섞여있는 구조로 최고의 우아하고 세련된 와인을 생산한다.

Terroir  



폐쇄된 공간 또는 비밀공간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빈야드는 라틴어의 'Clausum'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

다. 빈야드의 1.8ha 구역의 포도나무는 1902년에 기록된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1914년 이 당시에도 

이미 그 수령이 오래 된 포도나무로 모두 뽑을 예정이었지만, 오너의 할머니 형제들이 군대에 참전하면서 이곳의 

포도나무는 유지되었고 1914년 Henri가 전쟁에서 사망, Albert는 1918년 11월 8일 전쟁이 끝나기 3일전 사망하

고 George만 돌아오게 되었다.  4년의 전쟁이 끝나고 샤또를 운영할 남자인력과 돈이 부족해졌고 이 빈야드의 

포도나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 이 오래된 포도나무는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빈야드는 노란색의 석회질 점토와 표면의 작은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빈야드에서 생산된 와인은 그 화려

함과 복합적인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어 가장 부르고뉴 같은 지공다스 와인을 생산하는 빈야드로 알려져 있다.  

Terroir  



Le Claux처럼 1902년 처음 공식적인 기록이 언급되어 있고 생콤의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로 언급되고 있다.  

이곳의 토양은 천사백만년전 형성된 모래층으로 주로 석회질의 모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기반암은 표피로부터 

1미터 안쪽에서 확인할 수 있고, 최고 깊이는 500m 밑에서 확인할 있다. 리옹 만이 내려 앉았을 때, 해수면이 

론 밸리쪽으로 상승했고 최근 천만년 동안 이 현상은 중앙단층지괴와 알프스에 지질학적으로 특수성을 주었다.  

이 모래는 그르나슈 품종에 놀라울만큼 화려한 질감과 세련된 타닌을 제공하여 특별하고 스타일리쉬한 와인을 

생산한다. 

 

와인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면모를 가진 와인을 생산한다. Hominis Fides는 언제나 매우 깊으면서 수수께기같은 

와인을 생산한다.  

Terroir  



Chateau de Saint Cosme Winery  



Brand Lineup 



Robert Parker Comment 
 

"The young Louis Barruol has quickly emerged as one of the southern 
Rhone's most talented young winemakers. 

- Louis는 단 기간에 남부 론을 대표하는 젋은 생산자 중의 한 명이 되었다  

 

"If you have not yet tried the wines of St.-Cosme, you're missing the boat.".   

- 아직 당신이 St-Cosme의 와인을 시도해 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Cotes du Rhone Les Deux Albion: A spectacular value.“ 

- Cotes du Rhone Les Deux Albion – 가격대비 최고의 밸류를 가진 와인  


